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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숨져…현장서 유서 발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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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왕=뉴시스] 김종택 기자 = 30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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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왕=뉴시스] 양효원 기자 = 경기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 불이 나 부부가 사망했다. 현장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쓴 것으로

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.

30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 불이 났

다.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분여 만인 낮 12시35분 완전히 꺼졌다.

이 불로 14층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. 이후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과정 중 A씨 아내인 B(50대)씨가 가구 내

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

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메모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인의

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

A씨는 당초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19 첫 신고가 인명 추락으로 접수된 데다 유서 형식의 메모까지

발견돼 자세한 사망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.

또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1명이 대피했다.



경찰 관계자는 "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연면적 8805㎡, 지상 20층 규모로 7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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